
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흐름을 이해하는 것, 
핑-하면 퐁-하고 주고받는 탁구처럼, 상대를 기다려줄 줄 알고
나의 의견을 내세우는 호흡을 조금씩 훈련하는 것이 좋다.

1) 공감력
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빠르게 형성하고 공감을 통해 관계를 잘 발전 시켜 나간다.

2) 개방성
단순히 상대와 이야기를 잘 나누는 것을 넘어서 상대와의 인연을 기대하고
마음을 열고 다가간다.

3) 수용성
나와 다른 성향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.

인류의 습관 : 좋은 것은 마주보고 싫은 것은 회피하고자 얼굴을 돌린다.

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으로 시선접촉(눈맞춤, Eye Contact)을 시도한다.

<시선접촉의 비언어적 메시지>
"당신이 그 곳에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."
"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."
"당신의 존재를 나는 반갑게 맞이합니다."

② 얼굴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순서
한쪽 눈을 번갈아보기 → 가끔씩 긍정적인 고개짓 등을 통해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하기
→ 얼굴을 상대에게 돌리기 → 몸까지 함께 돌려 눈을 맞추기



인류의 습관 : 본능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주 보고, 회피하고 싶은 것은 외면한다.

① 몸을 완전히 돌려 나의 중요한 기관들, 심장, 위, 간, 폐가 들어있는 상체를 상대에게
온전히 향한다. 

<몸이 완전히 상대를 향하는 비언어적 메시지>
"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~" 
"나는 이 인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"
= ‘상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내 말에 관심을

가져주고 집중하고 공감을 하고 있다’

인류의 습관 : 발은 싫어하는 것을 피해 달아나기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다가간다.

① 발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향한 곳을 알 수 있다.
② 누군가 불렀을 때 얼굴 → 몸 → 발 순으로 이동한다.

※ 삼각화
3인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할 때 발끝이 상대를 향해 열린 자세 형성
서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몸짓


